
1 

 

Press Release 

 

Kukje Gallery 

 

Lee Kwang Ho 

이광호(Born in 1967) 

2014. 12. 16– 2015. 1. 25 

국제갤러리1관 (K1) 

기자간담회:  2014. 12.09화요일(오전 11시–오후 1시), 국제갤러리1관 

www.kukjegallery.com 

 

국제갤러리는 이광호의 개인전<그림 풍경>을 개최한다. 

2010년에 이어 국제갤러리에서 열리는 두 번째 개인전인 

이번 전시에는 인적 없는 제주도 곶자왈 숲의 겨울 풍경을 

소재로 한 신작 21점이 소개된다. <Inter-View>, <선인장> 

연작으로 널리 알려진 이광호는 이번 전시를 통해 숲 속에

서 자라는 다양한 덤불을 대상으로 촉각적이고 심상적인 풍

경의 장면을 탐구했다.  

K1 전시장 1층에서는 낮의 풍경을 중심으로 한 대규모 3

패널 회화작품을 비롯하여, 눈이 아직 녹지 않은 축축한 느

낌의 덤불 숲, 새벽녘의 실 빛이 들어오는 자욱한 숲의 절

경 등 계절과 날씨의 변화에 따른 다양한 이미지들을 볼 수 

있다.  

2층의 전시는 밤의 풍경을 담은 작품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오감을 활용한 감각적인 이미지들을 검은 

벽면과 조명을 통해 설치하여 실제로 작가가 경험한 심상을 공유하고자 한다.  

이광호는 겨울 숲의 특정 장소를 시간의 변화에 맞추어 정기적으로 방문하여 장면을 포착하고, 속도

감 있는 붓질, 중첩된 터치, 부드럽게 뭉개지거나 날카롭게 긁어낸 윤곽선 등 작가만의 표현 방식으로 

이를 그려내어 숲의 실체에 닿고자 하였다. 이전 <Inter-View>, <선인장> 작업에서 대상을 선정하고 일

정한 거리를 두어 관조하는 입장을 취했다면, 이번 신작에서 작가는 풍경 속으로 직접 들어가 뒤엉켜 

있는 넝쿨과 잔가지 속에서 구획된 대상이 아닌 겨울 숲 풍경 자체의 분위기를 묘사한다. 이와 같은 작

가의 위치 변화는, 이전에는 대상이 가진 표면의 촉각적인 문제를 다루었다면, 이제는 숲이라는 공간 속

으로 들어가 대상과의 일체감을 형성한다는 점에서 한 단계 진전되었다고 말할 수 있다.  

 

http://www.kukje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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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호가 탐구한 나무 넝쿨과 덤불 덩어리는 엄밀한 의미에서 ‘재현’의 대상이 아니다. 화가가 곶자왈 

덤불의 ‘바깥’이 아니라 그 ‘속’에 들어와 있기 때문이다. 그는 어떤 대상을 재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자

신이 포함되어 있는 그 덤불의 ‘분위기(atmosphere)’를 붓을 든 화가의 몸짓을 통해 묘사할 뿐이다. 그로 

인해 관람객은 전시장을 둘러 싼 대형 풍경 작품을 마주했을 때 단순히 바라보는 대상으로서의 숲이 아

니라 직접 그 안을 거니는 듯한 숲의 느낌을 받게 되며, 이로 인해 개개인의 내밀한 숲의 이미지 또는 

그에 대한 기억을 떠올리게 된다. 

작가의 언급에 따르면 사람들은 저마다 마음에 숲의 정경이 있다고 한다. 때문에 숲을 바라본다는 것

은 형태가 있는 외곽선을 보는 것이 아니라 일정한 장면이 마음에 인식이 되는 것이라 볼 수 있는데 이

렇게 포착한 장면은 작가 고유의 기법인 고무붓과 바늘의 사용으로 질감을 형성하게 된다. 이 과정을 

통해 화면은 작가의 그리는 행위에서 전달되는 형언할 수 없는 일련의 육감적인 느낌을 지니게 되고, 

나아가 구상적인 이미지를 기반으로 하지만 물감의 질료가 뭉개지고 벗겨짐으로써 종래에는 화가가 남

긴 흔적으로서의 터치들로 인해 추상적인 화면으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이광호의 회화는 개념 혹은 아이디어 대신 회화가 지닌 본질적 조건들에 대한 탐구라고 

할 수 있다. 그의 작업은 촉각적 ‘착각’을 불러내기 위해 시각적 기법을 이용하거나 그러한 ‘느낌’을 주기 

위해 시각적 효과들을 연출하는 대신, 시선을 통해 촉각적 감각을 발견하고, 촉각적 욕망을 활성화시키

기 위해 회화적 과정을 강조한다. 그는 만지듯이 보고, 보면서 만지듯이 그린다. 이러한 점에서 화가 이

광호에게 있어 그리는 행위는 그 행위 바깥에 있는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고 할 수 있

다. 그에게 있어 그리는 행위는 그것이 수행되는 과정 자체로서 이미 목적을 충족시키고 있다. 아무쪼록 

이번 이광호의 개인전 <그림 풍경>을 통해 관객들이 그의 고유한 회화적 여정을 목도할 수 있는 기회

를 갖게 되기를 희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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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tist : Lee Kwangho 

<사진 제공: 국제갤러리> 

 

이광호는 한국의 대표적인 사실주의 화가라고 할 수 있는데, 이는 그가 그리는 인물화나 풍경화가 사

실성을 뛰어넘어 회화적 기법이 보여줄 수 있는 거의 모든 재현방식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초기에 자신의 소소한 체험과 일상의 편린을 그림에 등장시켜 작가의 내면 풍경과 개인사를 솔직하게 

반영하는 서사적 내용이 담긴 회화들을 선보였고, 이후 <Inter-View>, <선인장>시리즈에서는 분산된 시

선을 하나의 대상으로 압축하여 캔버스에 재현하는 등 다양한 양상을 보여주고 있다. 이처럼 초기의 다

소 팝아트적 유화들에서 고대 르네상스 회화의 기법을 차용한 서사적 작업을 거쳐 다소 초현실주의적인 

기법을 이용한 작품들에 이르기까지 이광호의 회화가 보여준 다양성을 통해 그가 다루는 회화적 스펙트

럼이 얼마나 폭넓은지 살펴볼 수 있다. 

 

이광호는 1967년 생으로, 1994년 서울대학교 미술대학 서양화과, 1999년 동대학원 서양화과를 졸업하

였다. 1996년부터 다수의 개인전과 90여회의 단체전에 참여하였다. 대표적으로 국제갤러리, 조현화랑 개

인전을 비롯하여, 2013년 서울대 미술관, 경남도립미술관, 2012년 런던의 사치 갤러리, 전북도립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덕수궁 미술관, 2010년 국립현대미술관, 2009년 프라하 비엔날레, 2007년 국제갤러리 등 

다수의 미술기관 그룹전에 참여한 바 있다. 국립현대미술관, 서울시립미술관, 경기도 미술관, 제주도립미

술관에 작품이 소장되어 있으며, 현재 이화여자대학교 서양화과 교수로 재직 중이다. 

 

 

Contact: PR Director Zoe Chun (82-2-3210-9885, 82-10-9601-5411 / E-mail. zoe@kukjegallery.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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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자료 내 모든 이미지들은 함께 첨부된 작품 및 저작권 정보를 필히 명기해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해당이미지는 홍보목적으로만 전시기간 내 사용되며 별도의 편집이 불가합니다. 양해 부탁 드리겠습니다. 

 붙임 : 작품 사진 4 점 

 
 

Lee Kwang-Ho 

Untitled 6929 

2014 

Oil on canvas 

120 x 100 cm 

Photographer Kwon O-Yul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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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wang-Ho 

Untitled 0420 

2014 

Oil on canvas 

100 x 100 cm 

Photographer Kwon O-Yul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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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wang-Ho 

Untitled 2356 

2014 

Oil on canvas 

90.9 x 116.7 cm 

Photographer Kwon O-Yul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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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Kwang-Ho 

Untitled 1304 

2013 

Oil on canvas 

173 x 150 cm 

Photographer Kwon O-Yul 

Image provided by Kukje Gallery 

 

 

 

 


